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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다고 해라”, “나.. 돈 없다”, “아저씨 이놈 한다“, 아빠 오시면 너 매맞는다”,“ 너 혼날 줄 알어”, “엄마 혼자 가버릴 꺼야”. 이런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무런 악의도 없고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에게는 사실과 다른 말은 모두 거짓말로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업소에 들려서 주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분은 주인 아줌마이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계시는 주인 아저씨이었는데 자리에 안 계신다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대답이 악의가 없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그 업소에 전화를 걸었을 때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데요." 라는 대답을 받으면 그 말이 진실일 것으로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분들의 자녀가 그 곳에 있었더라면 자기 부모가 그런 거짓말을 정당시한다고 믿고 약간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정직 불감증이 위험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인들도 정치인들도 아무런 꺼림 없이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부정을 저지르면서 오히려 정직한 학생을 비웃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직을 요구하는 교수나 선생임을 융통성 없는 답답한 사람이라고 조소를 합니다. 만일에 심장수술을 하는 의사가 부정을 저지르고 시험에 합격한 의사라면 그런 분에게 심장수술을 하도록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을 저지르고 시험에 합격한 조종사에게 수백 명의 탑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비행기의 조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배격하지 않는 판사에게 재판을 기꺼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려면 학교나 교회에만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려면 부모의 무릎 위에서부터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평범한 거짓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바쁠 때나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에 전화가 오면 수화기를 들은 아이에게 “내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전화번호를 주시면 곧 전화를 해드린다고 해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올 바른 응답입니다. “나 없다고 해라” 라는 지시는 아이에게 편리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해주는 행위입니다. 

        상점에 가면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과자를 사달라고 보챕니다. “나 돈 없어” 식의 응답은 아이들에게 거짓말로 들립니다. 분명히 엄마의 핸드백에 돈이 들어 있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식료품을 사야 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을 사줄 돈이 없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옳은 대답일 것입니다. 떼를 쓰는 아이에게 “아저씨 이놈 한다” 라는 엄마의 말을 저는 수 없이 들었습니다. 남의 아이에게 “이놈” 하면서 엄한 인상을 쓸 아저씨는 안 계십니다. 그런 말을 들은 후에 아무도 “이놈” 하지 않으면 엄마가 또 거짓말을 했다고 아이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에게 엄마가 “너 아빠 오시면 매 맞는다” 고 했는데 아빠가 화를 내시기는커녕 오히려 아이를 즐겁게 대하시면 엄마가 또 거짓말을 했다고 아이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이의 훈육을 부모 중의 어느 한쪽에 일임시키는 행위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즉시로 훈육을 받아야지 아빠가 오실 때까지 잘 못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연기하면 그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훈육을 할 것이라는 아빠가 아예 아이의 잘못에 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을 것이며 부모의 엄포를 경시하게 될 것입니다. 

        “ 너 혼날 줄 알어”라고 말을 했으면 반듯이 야단을 쳐야지 몇 분 후에 그 것을 잊어버리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습성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야단을 치거나 벌을 가할 의도가 전혀 없으면 “너 혼날 줄 알어” 같은 실속 없는 위협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 여기에 두고 엄마 혼자 가버릴 꺼야” 같은 위협을 하는 말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길에 두고 혼자 가버리는 엄마를 한 분도 못 보았습니다. 실천도 하지 않을 말을 함부로 아이들에게 하면 아이들이 정직을 배우기도 어렵고 부모는 때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내놓을 만큼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고 자처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외람스럽게 느껴집니다만 그래도 평생 동안 보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용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